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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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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여 진로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 3·4학년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각 변인
을 측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241, p<.01), 진로준비행동(r=-.270, p<.001)과 비교적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진로준비행동은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r=.448,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B=-.364, p<.001)을 미쳤으며,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준비행
동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정적 영향(B=.36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따라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준비행동의 척도개발
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career counseling by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respons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To this end, each variable was measured and
the moderating effect was analyzed for 202 nursing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stress response showed a relatively low negative correlation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241, p<.01)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270, p<.001).
On the other h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448, p<.001). Second, the career stress response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364, p<.001), and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not significant, but the interaction between career stress respons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B=.369, p<.001).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areer stress respons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was finally verified. In
order to increas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seem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by developing a scal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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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진로상담 장면
에서 스트레스는 내담자에게서 평범하게 발견되는 부적
응 반응 중의 하나다. 비교적 흔한 반응이지만, 발생 초
기에 시급히 개입해야 할 문제로 평가하는 이유는 진로
와 관련된 특성 때문이다.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호소
하는 학생 중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휴
학 또는 자퇴를 선택하거나 전공 전향을 위해 다시 입시 
준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생애에
서 상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측면에
서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입히는 중대사건이 될 
수 있다[1,2].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고 학업을 지속해서 수행해나갈 능력
에 대한 자신감 부족의 특징이 나타난다[3].

진로스트레스는 대체로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취업스트레스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4]. 진로는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생애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일인데 반하여 취업스트레스는 취
업 준비라는 특정 기간에 국한되는 반응으로 보기 때문
이다[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로스트레스가 취업스트
레스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스트레스 또한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같이 신체적, 
심리적 불균형 상태에 따른 불안, 초조, 긴장, 압박감, 우
울, 위경련, 두통 등 다양한 이상 반응이 확인된다[6]. 이
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개인이 경험하는 진로스트레스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진로스트레스에 관
한 연구는 스트레스의 반응보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
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7]. 스
트레스의 원인에 중점을 둘 경우, 특정 원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전체 스트레스 수준으로 간주하는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온전히 진로스트레스의 영향을 
파악하려면 스트레스 원인보다 반응에 주목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스트레스 반응은 다양한 스트레스 원으로 인해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증상
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스트레스 반응의 하
위요인으로 구분하는 공통점을 보인다[8-10]. 스트레스
에 따른 정서적 반응은 정서의 조화 또는 부조화에 관한 
반응으로 불안, 좌절감, 걱정, 무력감, 고립감 등의 증상
이며, 인지적 반응은 지각, 판단, 사고, 신념 등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며, 행동적 반응은 개인의 인지적 차이로 
발생하는 의사소통 단절, 폭식, 거식, 불면증, 흡연 등의 
증상을 말한다. 신체적 반응은 행동적 반응과 마찬가지

로 개인의 인지적 차이로 인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을 말하며, 소화불량,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헛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11].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
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근거로 스트레스 자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 반응 또한 이에 기초하여 
진로 문제가 원인인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서적, 인지
적, 행동적, 신체적 변화 증상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
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다[7].

간호대학생이 토로하는 주요 진로 고민은 자신의 흥미
나 관심과 무관하게 단순히 높은 취업률에 이끌려 전공
을 결정하다 보니 전공 또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
이다[12]. 이는 비보건 계열 전공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보건의료 계열 전공생에게서 나타나는 진
로 고민의 특징 중 하나다[13]. 결과적으로 자기 가치나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과정 없이 이뤄진 진로 결정으
로 인해 학업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간호대학생은 취업과 국가고시를 
대비하여 많은 양과 고강도 학업, 치열한 성적 경쟁 등에 
적응해야 하는 교육환경이기에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더
욱 현저하다[14]. 이는 자신의 가치나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판단하는 주체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전공이
나 직업 등 진로 선택은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
므로 이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
으로 자기 적성을 발견하여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
립, 문제해결 등 필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자신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15]. 자기효능감을 설명
하는 여러 이론 가운데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과 자기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기초하면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선택과 통제에 관한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에 가깝다[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선택한 전공이나 직업에 흥미를 느끼고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17]. 진로결정은 현재
와 더불어 미래 삶에 대한 예측 또는 기대를 전제하므로 
자신의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확신, 즉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향후 진로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해결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8].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진로스트레스의 요인이나 요인별 수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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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며, 진로스트레스가 높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역상관성을 보인다[19,20].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는 진로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순수한 진
로스트레스만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다만,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스트레스 
원에 의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반응이므로 
진로스트레스 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력으로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
계를 유추할 수도 있다. 진로스트레스 원에 대한 부적응
의 강도가 높으면 진로스트레스 반응 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21,22]. 
이는 자신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부담이 정서적, 인지
적, 행동적, 신체적 진로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고, 이
로 인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단순히 진로스트레스 반응
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진로스트레스 반응으로부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호
하고 중재하는 대처방안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진
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영향과 긍정적 효과을 검증하고 있지만, 간호대
학생과 같이 의료전문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하고 증진하는 방
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진로 문제 중의 하나가 준비 
부족이다[23]. 자신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진로결정
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 선택에 있어 체계적인 준비를 설명하는 
개념이 진로준비행동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인지나 태도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행동 차원으로서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탐색, 결정, 실행을 포함하는 실질적
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자기 이해와 직업능
력 향상, 직업 세계 탐색 세 가지 행동 요소로 구분 지어 
파악할 수 있다[23]. 즉,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과 관련한 
것을 이해하고 탐색하여 할 수 있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 요소인 자기 이해 행동은 진로와 관계된 
자신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직업능력 향상 행동은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직업 세계 탐색 행동은 직업 세계를 이
해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23].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진로 결
정에 요구되는 행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하며, 진로 지도
와 상담 장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진로를 결
정할 때 상당수 학생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등한시한 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24]. 이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이 많은데 취업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에게는 진로준비행
동이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재효
과를 보이기도 한다[25].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간호대학
생 3·4학년생의 경우, 국가고시와 임상실습, 취업 준비로 
진로준비행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또한 이러한 이
유로 진로 고민의 심도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26]. 
이 시기에 진로에 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결정에 도달
하지 못하면, 취업 이후에도 직업 만족도 저하, 이직과 
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27]. 이에 따라 간호대
학생에게 3·4학년은 진로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
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긍정
적인 상관성이 확인되고 있다[28,29]. 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다[30]. 따라서 진로준비행동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 수준
이 높다는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스
트레스 반응은 부정적인 상관성을 보인다[19,31]. 진로
스트레스 반응은 진로 준비과정에서 주로 개인이 느끼는 
부담으로 인해 유발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응은 진
로준비행동을 감소시키며, 전공 만족도를 낮춰 진로 준
비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한다[19]. 또한 진로에 관한 고
민으로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높아지면 예민함이 나타나
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어 진로준비행동에도 몰입하
지 못하는 현상도 발견된다[32].

이러한 관계를 기초로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33]에서는 집단에 따라서 진
로결정 효능감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
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이 높지만 취업스트레
스는 낮은 집단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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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보다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인지이론의 관
점에서 진로 결정과 관계된 과제 수행에서 성취감을 느
끼는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
는 특성[16]은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스트레스 반응에 의
해 손실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대처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진
로스트레스 상담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에 관한 기존 연구
(2010년 이후)를 살펴본 결과 진로스트레스의 원인이나 
취업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
정에 영향을 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33]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인지를 알아보
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따라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파
악해 진로상담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경기 북부지역 소재 3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남자 37명(18.3%), 
여자 165명(81.7%)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 110명(54.5%), 
4학년 92명(45.5%)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의 경우 취업
을 앞두고 진로상담이 많은 3·4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였다. 최소 표본 수를 정하기 위해 G*Power 3.1.9.4 프
로그램으로 적정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F검정의 선형 다
중회귀분석 중 R2 증가량을 측정할 경우 효과 크기(f2) 
.15, 1종 오류를 확인할 유의 수준 .05, 2종 오류를 확인
할 검정력 95% 수준에서 통제변인 2개와 예측변인 3개 
총 5개의 변인에 대해 138명의 적정치를 제시하였다. 이
에 자료수집 과정에서 탈락률을 고려하여 210명을 편의
표집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202명

이 분석에 반영되었다.

2.2 연구 도구
2.2.1 진로스트레스 반응
유현주[7]가 대학생 대상의 진로스트레스 반응을 측정

하기 위해 고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스
트레스 반응을 정서·인지적 스트레스 반응 8문항, 행동·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 7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정서적 스트레
스(Emotional Stress) 반응은 내외적 자극 및 요구로 인
해 유발되는 조화 및 부조화 정서, 인지적 스트레스
(Cognitive Stress)는 내외적 자극 및 요구로 인해 개인
의 지각, 상상, 생각, 신념, 가치, 판단 등에 문제가 생기
는 것, 행동적 스트레스(Behavioral Stress)는 내외적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 차이로 유발되는 구체적인 행
동 증상, 신체적 스트레스(Physical Stress)는 내외적 자
극 및 요구에 대한 개인의 인지 차이로 유발되는 구체적
인 몸의 변화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5점 
척도로 평정하였고, 진로스트레스를 원인 중심의 진로스
트레스와 구별하여 진로스트레스 반응으로 명명하고 스
트레스의 반응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hronbach’ α)는 정서·인지
적 스트레스 .91, 행동·신체적 스트레스 .90, 전체 문항 
.94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1, .95, .94로 나타났다.

2.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z와 Voyten[15]이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이은진[35]이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 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5개 하위요인별로 5개 문
항씩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9점 척
도로 평정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요구
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
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수정에 따른 구성 타
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직각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하
였으며, 분석결과 KMO지수는 .716, Battlett 구형성 검
증에서는 χ2=976.312(df=36, p<.001)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유치 1을 기준으로 5개의 
성분행렬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성분의 설명력은 78.42%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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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3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α)는 자기평가 
.83, 정보수집 .81, 목표선정 .85, 계획수립 .84, 문제해
결 .74, 전체 문항 .92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8, 
.82, .65, .76, .82, .82로 나타났다.

2.2.3 진로준비행동
최윤경과 김성희[24]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이해 행동 10문항, 직업
능력향상 행동 9문항, 직업세계탐색 행동 6문항 총 25문
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윤경과 김성
희[2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α)는 자기이해 행동 .87, 
직업능력향상 행동 .83, 직업세계탐색 행동 .86, 전체 문
항 .91이며, 본 연구에서도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내
적 합치도(α)가 각각 .93, .78, .72, .77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진로스트레스 반응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산출해 변인 간의 상관관계의 크기와 
부호를 살펴보았다. 정적(+) 관계인 경우는 긍정적 영향, 
부적(-) 관계인 경우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서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Hayes[36]가 제시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
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일정한 신뢰구간에서 반복 
표집하는 방법으로 표본 분포의 정규성 여부와 상관없이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5% 신뢰구간을 설정해 5,000회 반복
하여 표집하는 방법으로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조절효과에 의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의 평균(M)을 .000
으로 보았을 때 1단위의 표준편차를 더하고 뺀 값을 각
각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집단, 평균 집단, 낮은 집단으로 
설정하여 집단별로 조절효과(B)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권리보호와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사전

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조사의 내용에 대해 

구두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안내한 후 당사자의 서
면 동의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진행 중에도 대상
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즉시 중단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
하였다. 수집 자료에는 이름이나 학번 등 개인정보와 관
련된 내용을 일절 포함하지 않았으며 자료처리 후 봉인
하여 연구자 외 접근이 통제된 곳에 보관하였다. 자료는 
수집 후 24개월 이내 안전한 방법으로 파쇄할 예정이다.

3. 연구 결과

3.1 기술통계
기술통계를 통해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포를 파

악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1과 같이 진로스트레스 반
응의 평균이 1.85(±.67)로,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전반
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3.13(±.65), 진로준비행동은 3.85(±.61)로 두 변
인 모두 다소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기술통계 내용을 보
면, 본 연구 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진로스트레스가 낮
은 데 반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높
은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다.

변인의 분포 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의 첨도와 왜
도 변량이 절댓값 2 이하를 가리켜 정규성을 띠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M SD Skewness kurtosis

Career stress 
response 1.85 .67 1.382 .175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3.13 .65 -.25 -.6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85 .61 .06 .29

3.2 상관분석
변인 간의 상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

률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241, p<.01)
과 진로준비행동(r=-.270, p<.001) 모두에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인 진로스트레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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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약하고, 조절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도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 세 변인의 상관관계는 조절효과 분석의 요건을 갖
추었다고 볼 수 있다. 

조절효과 분석에서 독립변인이 조절변인 또는 종속변
인과의 상관관계가 강하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중재
하는 조절변인의 영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조절효과의 
해석에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28]. 진로스트레스와 달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48, p<.001)를 보였다. 이는 두 변인이 서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관계
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tors
1 2 3

1. Career 
stress 

response
1

2.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241** 1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70*** .448*** 1

**p<.01, ***p<.001

3.3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7]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방법을 사용하
였다. PROCESS macro 분석 프로그램의 모델1을 적용
하여 Table 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독립변인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종속변인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B=-.364, p<.001)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
로 설정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156, p=.118). 
그러나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준비행동의 상호작용항
(A×B)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
(B=.369, p<.001)을 미쳤고, R2의 증가량(R2=.079,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
다. 분석에서 산출된 회귀계수(B)를 살펴보면 부호가 각
각 음수, 음수, 양수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대립적인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질수
록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로스
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조건부 효과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Moderation effect analysi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respons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 SE t LLCI ULCI
Constant 3.686 .044 83.521*** 3.598 3.773
career 
stress 

respose
(A)

-.364 .056 -6.557*** -.474 -.254

Career prep
aration

behavior
(B)

-.156 .099 1.574 -.352 .040

A×B .369 .101 3.659*** .169 .569

Test of highest 
order 

unconditional 
interaction(A×B)

∆R2 F p

.079 13.390 .000

Conditional
effects B SE t LLCI ULCI

M-1SD
(-.473) -.539 .077 -7.005*** -.692 -.387

M
(.000) -.364 .056 -6.557*** -.474 -.254

M+1SD
(.473) -.189 .069 -2.728** -.327 -.052

LLCI=95%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95%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p<.01, ***p<.001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로 나타나는 조건부 효과가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집
단별 조건부 효과를 검증하였다. 집단은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집단(M+1SD), 중간인 집단(M), 낮은 집단(M-1SD)과 
같이 세 집단으로 나눠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크기(B)를 보면 진로
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B=-.189이며, 중간 집단
은 B=-.364, 낮은 집단은 B=-.539로 수준이 높을수록 
효과의 크기가 작아졌다.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그래
프로 표시하면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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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respons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만 
보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낮은 
집단 모두 직선이 우하향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클수록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이 가장 크며, 수준이 높
은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이 낮
은 집단은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클 때 중간 집단과 높은 
집단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진로스트레스 반응을 덜 경험하더라도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하면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반면에 진로준비행동이 충분하면 진
로 문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더
라도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상담 장면에서 주요
하게 다뤄지는 진로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
안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
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
인의 내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진로스트레스를 원인 중심이 아니라 반응 중심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진로스트레스의 순수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원인 중심일 경우 여러 원인 중 특정 원인을 전
체 스트레스 수준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조절효과는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따라 진로스
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로 검증하였다.

조절효과에 앞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역(-) 상관관계가 확인되었
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
구[17,19]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진로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이에 대한 역반응으로 수준이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
다. 이에 반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서로 긍정적인 관계인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원보다 스트레스 자체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
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의 수준을 조사한 연구에서 진
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관계가 있으며,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약화하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반대로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에 대한 부담이
나 불안, 걱정, 좌절감 등 부정적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
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
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진로 문제로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으로 부적응 반응을 보인 대학생
들은 진로 준비에 요구되는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37,3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
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0.2점대로 높은 수준이 아
니었으며, 통계상으로 조절효과 분석의 요건을 갖춘 것
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진로스트레스 반응만으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저하되거나 고조되는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진로준비행동과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인의 강화요인이 필요하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였다[34]. 이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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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와 같이 학년과 자기효능감의 강도에 따라 상
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준비행동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진
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 낮은 집단
에서 진로스트레스 반응의 영향에 의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중간과 낮은 집단과 비교
해 진로스트레스 반응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
화가 적으며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높을 때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수준이 더 높았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보이는 조절효과가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상담(career advising)의 주요 목적은 진로결정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진로의사결정에 도달하도록 교육 혹
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9].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대학생 대상의 진로상담은 간호 분
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진로결정의 문제상황
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수정하고 학생 스
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결정의 주요 문제상황 중 
하나는 충분한 진로탐색 과정 없이 간호학 전공을 선택
해 진학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간호대학생 대다수가 
수학능력시험 이후(50.3%)나 고등학교 3학년 때(34.2%)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40], 전공 선택 주요 동
기 또한 취업 가능성과 내신 고려(58.5%)인 것으로 나타
난다[41]. 이는 대학 생활과 학업 부적응뿐 아니라 취업 
후에도 이직과 결부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42]. 따라서 
상담은 생애 전반을 고려한 자기 계발에 주안점을 둔 진
로 발달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진로준비행동은 자기 이해와 
직업능력 향상, 직업 세계 탐색을 수반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실천이라는 점에서 간호대학생 진로상담
에 효과적인 개입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상담 과
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교
육프로그램과 충분한 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진로준비행동을 향상하는 간호전문직관

과 셀프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3]. 셀프리더십은 자기의 사고와 행
동을 통제하고 변화하여 그 영향력이 자기에게 발휘되도
록 하기 위해 행위적, 인지적 전략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
는 것을 의미하며[44], 진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합
리적인 진로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45].

간호대학생이 겪는 진로 문제의 또 다른 특징은 학업
이나 대학 생활 적응, 국가고시 준비, 취업 준비 등에 따
른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 빈도와 강도도 일반 학
과와 비교해 높다는 점이다[46].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
레스로 나타나는 정서·인지 스트레스 반응과 신체·행동 
스트레스 반응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또한 낮아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합리적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능력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발생
할 수 있는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본 연구
에서는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의 유효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
단은 낮은 집단보다 진로스트레스 반응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 폭도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면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크더
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3·4학년 재학생으로 대부분 임상실
습 경험이 있으며 국가고시와 취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기술통계에서 나타나듯이 평균적으로 진로스트레스 반응
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진
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학생에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학
년 입학과 동시에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준
비행동을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
준비행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조기에 시행해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학생은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대학생은 3·4학년 시
기에 국가고시와 취업 준비가 본격화되므로 이전에 확고
한 진로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진로 문제가 취업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스트레스 반응
으로 인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저하되는 현상을 예방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촉진하는 대처방안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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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준비행동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 반응을 고려하여 
진로상담 요청이 많은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
근 들어 간호학과의 진로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신입생도 
교육 대상이 되고 있어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를 위해 전 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고강도의 학업
수행과 국가고시 준비 등과 같이 간호대학생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
여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스트레스 반응 척도
를 개발한다면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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